
[보도자료] 쿠팡 ‘착한상점’, 전북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지
원�누적 매출 2000억원
2026. 9. 29.

전북특별자치도, 전북경진원과 협력해 2022년부터 전북 우수상품 기획전 운영
2022~2025년 4년간 450여개 업체 참여·8700여개 상품 판매�소상공인 성장 지원

2026. 09. 29. 서울 – 쿠팡이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 ‘착한상점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와 매
출 증대를 돕고 있다.

쿠팡은 지난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(이하 전북경진원)과 협력해 ‘착한상점’ 내 전북 우수
상품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다. 전북과 전북경진원을 통해 2022년~2025년간 450여개 전북 업체가 기획전에 참여하며 온라인 판
매 기회를 넓혀왔다.

참여 업체들은 과일·채소·곡물 등 농식품을 비롯해 패션·뷰티, 생활용품, 반려동물용품, 건강식품, 축·수산물, 인테리어용품 등 다양
한 카테고리에서 8700여개의 상품을 선보였다.

전북과 전북경진원을 통해 기획전에 참여한 전북 소상공인들의 누적 매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000억원에 달한다. 참여
업체 수와 판매 상품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쿠팡 ‘착한상점’은 중소상공인과 지방 농어촌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 전문관이다. 쿠팡은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
양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며 경상도·전라도·충청도·강원도·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우수 중소상공인 상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
고 있다.

쿠팡 관계자는 “‘착한상점’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판로로 역할하며 온라인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
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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